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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고속철 길이가 지난해 말 기준 

2만 5000㎞에 달해 세계 고속철 길이의 

66.3%를 차지했다. 전체 철도의 길이는 12

만 7000㎞이다. 14일 스자좡(石家庄)과 지

난(济南)을 잇는 D1611열차의 운행과 더불

어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'4종4횡(四纵四横)' 

중 '4횡'을 완성하게 됐다고 신화망(新华网)

이 보도했다.

이에 앞서 정쉬(郑徐), 후쿤(沪昆), 바오란   

(宝兰) 등 고속철이 개통돼 중국은 명실상부

한 '4종4횡' 고속철망을 형성하게 됐다. 장강

삼각주(长三角), 주강삼각주(珠三角), 환발해

(环渤海) 등 중국의 주요 경제도시들은 이미 

고속철로 연결이 되었으며 동부, 중부, 서부

와 동북 4대 지역에도 고속철이 뻗어있다. 

지난해 철도를 통해 운송한 여객 수는 30

억 3900만명으로 동기대비 9.6% 증가한 것

으로 나타났다. 올해 철도국은 여객 32억 

5000만명과 화물 30억 2000톤을 수송할 

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 

지난 5년동안 중국은 철도건설에 많은 투

자와 공을 들여왔다. 2013년~2017년 고정

자산 투자에 3조 9000억 위안을 사용하고 

2만 9400㎞의 철도를 건설(고속철 길이 1만 

5700㎞)했다. 올해에도 7320억 위안을 투자

해 4000㎞의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 가

운데서 고속철 길이는 3500㎞에 달한다.  

중국고속철은 ‘종4횡’에 이어 ‘8종8횡(八

纵八横)’을 목표로 2020년까지 고속철 길이

를 3만㎞, 전체 철도 길이를 15만㎞로 늘릴 

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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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 고속철도 3분의 2 중국에 깔렸다

中 고속철 길이 2만 5000㎞

지난해 30억4천만명 고속철 이용

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 

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중국 

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냈다. 미국 시장조사 

기업인 가트너(Gartner)가 발표한 통계에 따

르면,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

량이 5.6% 줄어든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제

조기업인 화웨이(华为)와 샤오미(小米)가 상

위 5개 기업 중 유일하게 판매 증가를 기록

했다고 신랑재경(新浪财经)이 23일 전했다. 

화웨이와 샤오미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각

각 7.6%, 79% 늘었다. 업계 전문가들은 “중

저가 상품을 앞세운 전략이 시장에서 효과

를 나타냈다”고 설명했다. 

한편 삼성전자의 판매량은 3.6% 감소했

지만 여전히 전 세계 판매량 1위 자리를 지

켰다. 이 외에 애플은 5%, 오포(OPPO)는 

3.9%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. 연간 기준으

로 보면,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2.7% 

증가했지만 4분기 추세는 10여 년 만에 마

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시장 상승세

가 꺾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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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스마트폰 판매 첫 감소, 中 유일 증가

삼성, 中시장 3.6% 감소 

속 세계 1위 고수

中 재테크상품 온라인 구매 급증

중국에서 5억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온

라인 결제를 하고 1억 2900만명이 온라인 

재테크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

났다. 중국인터넷정보센터(CNNIC)에 따르

면, 지난해 12월 기준 인터넷으로 재테크상

품을 구매하는 네티즌 규모가 1억 2900만

명으로 동기대비 30.2% 급증한 것으로 나

타났다고 20일 신화망(新华网)이 보도했다. 

CNNIC는 '중국 인터넷발전상황 통계보고

서'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 재테크시

장은 다원화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

세를 보였다고 밝혔다. 지난해 즈푸바오(支

付宝）의 재테크상품인 위어바오(余额宝)에 

대해 투자자당 하루 최대 2만 위안 미만, 총 

투자금을 10만 위안 미만으로 축소하는 등 

규제 후 온라인 재테크 투자는 은행, 펀드 등 

금융기관과 기타 인터넷 플랫폼으로 분산됐

다. 이에 따라 은행과 펀드회사 등 전통적인 

금융기관의 단기, 정기 온라인 재테크상품

은 지난해 빠른 성장을 보였다. 

또 지난해 모바일결제 사용자 규모의 증

가와 더불어 온라인 결제도 이제는 습관으

로 자리잡았다. 2017년 12월 기준, 온라인결

제 사용자 규모는 5억 3100만명으로 전해

에 비해 11.9% 증가했으며 사용률은 68.8%

였다. 이 가운데서 모바일 결제 사용자 규모

는 5억 2700만명으로 전체 온라인 결제의 

70%를 점했다. 

CNNIC 왕타오(王涛) 애널리스트는 

"2017년 모바일결제가 개인생활 속 깊숙이 

자리잡았다"며 "택시이용, 배달서비스, 쇼핑 

등 소비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확

대돼 수도요금, 전기요금 등 생활요금을 납

부에 이어 대중교통이용, 고속도로 요금 결

제, 의료 등 분야에서도 모바일결제가 이뤄

지고 있다"고 말했다.  

한편, 모바일결제의 증가와 더불어 지문

인식, 안면인식 등 보안과 관련된 기술력도 

강화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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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.2% 증가, 1억 2900만명 달해

‘틈새 시간’겨냥한 놀이문화 인기 

미니 노래방, 인형뽑기 등 '틈새 시간'을 겨

냥한 놀이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

고 있다고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이 21일 

전했다.  

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일부 마트, 쇼

핑몰, 영화관 등에 미니 노래방이 등장하기 

시작했다. 한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2~3

㎡ 규모에 노래를 선곡하고 가사를 보여주

는 화면과 마이크 설비, 노래방에 온 듯한 

느낌을 주는 조명 효과, 투명한 유리벽으로 

둘러쌓인 이 미니 노래방은 등장과 동시에 

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. 이 외에도 이미 수

많은 중국인들의 취미로 자리잡은 인형뽑

기부터 공유 안마의자, 셀프 주스 착즙기, 

VR 게임 체험부스 등 ‘틈새 시간’을 공략한 

소비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.  

음식점 순번 대기, 영화 상영 전까지 남는 

시간 동안 짧고 빠르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

가장 크게 작용했다.  

중상산업연구원(中商产业研究院)이 발표

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중국 전

역에 약 20만 대의 미니 노래방 부스가 설

치되고 시장 규모는 310억 위안(5조 2920억 

원)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  

경제 전문가들은 “여럿이 함께 모여 음주가

무를 즐기던 추세가 점점 바뀌고 있다”며 “1인 

가구 및 틈새 시간을 겨냥한 새로운 문화가 

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”으로 전망하고 있다.  

이민정 기자  

인형뽑기, 미니노래방, 

공유안마의자, VR 게임 등


